
데블스 애드버킷Devil's Advocate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. ‘악마의 대변인’쯤으

로 번역할 수 있는 데 가톨릭 성인(聖人) 추대 심사에서 찬성 쪽인 ‘신의 대

변인(God's Advocate)’에 맞서 불가 이유를 주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. 분

야를 나눈 악마의 대변인들이 후보의 약점과 개선돼야 할 점을 반대편 시

각에서 가혹할 정도로 공격하고 토론을 합니다. 청문회이자 검증 과정인 

것이지요. 천주교에서 1500년대 후반에 도입, 400여 년 동안 시행했다가 

1983년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고 합니다. 

대선 후보들도 TV 토론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합니다. 악마의 대변인들

이 공약의 허점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약점 등 껄끄러운 질문으로 몰아세우

고, 후보를 화나게끔 만드는 악의적인 질문도 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

록 준비하는 것이지요.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당시 김대

중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역을 앞에 앉혀 놓고 실제 

정상회담에서 오갈 내용을 토론하며 치밀하게 연습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방

식을 원용한 가상 연습이지요.

2012년부터 시즌 3까지 만들어진 미국드라마 뉴스룸Newsroom은 국내에

서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. 9・11테러, 미국 대선,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

을 다루는 앵커와 기자, 프로듀서 등 영향력 있는 케이블TV의 메인뉴스팀 

이야기입니다. 미 해병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동료 구출 작전을 하면서 

사린 가스를 사용(중대한 전쟁범죄임)했다는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 11개

월 동안 비밀 취재를 합니다. 이 사실이 맞다고 판단한 기자들은 인터뷰 등

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. 여기서 레드팀Red Team이 나옵니다. 군에서 워게

임이나 실전 연습을 할 때 적군 역할을 레드팀이라 합니다. 기사를 내보내

기 직전 최종 검증단계로써, 취재 내용을 전혀 모르는 다른 기자들로 레드

팀을 구성, 기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하고 올바른 사실관계인지 따집

니다. 취재 기자들은 이를 설명하고 방어합니다. 레드팀은 뭔가 허술한 구

석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내보지 말고 좀 더 확인해보자고 주장했습니

다. 하지만 그 지적은 묻히고 대단한 특종으로 포장돼 기사는 방영됩니다. 

리더십 최고의 덕목은?

결국, 그것은 엉터리 제보와 일부 제보자의 의도적인 거짓말, 특종에 눈이 

먼 프로듀서의 인터뷰 조작 등이 얽힌 오보로 판명됐습니다. 메인뉴스의 

신뢰도는 엉망이 됐고, 회사는 문 닫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지요. 취재팀과 

뉴스룸 리더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확증 편향적 사고로 무시한 결과

입니다.

데블스 애드버킷이나 레드팀은 리더의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시각을 

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있을지도 모를 조

직의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, 건강한 견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, 

오류의 함정이나 사고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리

더가 이를 수용하거나, 최소한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참고하겠다는 자세가 

돼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지요. 현상 유지 또는 자리 보존만을 위

한다거나, 심지어 자신의 잘못과 오류가 드러날까 봐 레드팀의 기능 자체를 

원하지 않는 조직의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조직이 건강할 수는 없

겠죠.

1986년 1월 28일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만에 폭발, 

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. 전 세계가 TV중계로 지켜본 끔찍한 사

고였지요. 기계 부품 이음매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하는 고무패킹 오링

O-ring이 얼음이 얼 정도의 추운 날씨에 뻣뻣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

폭발 원인이었습니다. 담당 기술자들은 추위가 가신 뒤 발사하자는 의

견을 냈으나, 항공우주국(NASA) 지휘부는 이를 무시해 결국 최악의 

사고를 낸 것입니다.

조직이나 회사, 국가가 데블스 애드버킷, 레드팀 또는 비슷한 기

능을 운용하지 않으면 편향적 사고가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. 다

양한 상황에 대비하고, 취약점을 알 수 있으며, 위기관리를 할 수 

있고,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레드팀의 운용은 리더십이 갖

춰야 할 최우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불통이 문제 

되는 요즘의 우리 정치・사회 이곳저곳에서 말이죠.

세상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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